
김 문영, 이 순양 선교사

 
                           
2026년 7월까지 바울선교회 국제 본부장으로 선교회를 책임지고 국내,외 전체 선교사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캐나다 원주민 사역자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녀들 면담및 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미래시대의 주인공인 젊은이들,,

또 그들중에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
이 선교지에서 사춘기의 어려움과 인생개척의 힘든 과정을 거치
고 있는 MK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들은 현지에 남아있고 한국에서 대학생활과 직장생활하는
데 이들에게 한국은 낯설고 적응하기도 힘든곳이어서 특별한 돌
봄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같이 걷겠습니다.


영어권 현지인 선교사 파송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는 영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에서 6개
월간 훈련을 마친 ‘현지인 선교사 파송‘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의 00국으로 파송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
입니다, 


이들의 정착과정, 특히 비자와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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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전 : 북미 원주민 마을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오리라 !! 
우리의 사명 :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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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선교회 47기 선교사 파송

국내훈련 4개월, 해외훈련 6개월을 마친 바울선교회 47기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와 중동 OO 국으로 떠나게 될 하나
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헌신으로 든든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48기 선교사 전형 면접 

성숙한 주님의 자녀된 분들이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잊혀진자들의 구원을 위해
서 사용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국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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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선교사 훈련원 강의 (협력관계 구축) 

목원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강의했습니다. 감리교 훈련원과 협
력관계의 구축으로 더욱 든든한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선교회 동산 

선교사 묘지를 조성했고 중국에서 23년간 온 삶을 불살랐던 선교사님이 한줌의 재로 이곳에 제일 먼저 묻혔습니다, 
주님 다시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후손들도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는 장소가 될줄로 확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하나님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종  김문영, 이순양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선교사 부부와 아들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바울선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3. 88개국 489명의 선교사들이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소서  
4.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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